
2차전지 발전비전 수립 착수
산자부 , 발전전략위원회 구성 … 6월말 보고서 작성

산업자원부는 2차전지 산업계, 전문가 등과 함께 민-관 합동으로 2차전지 산업을 반도체, 디스플레이에 이

은 첨단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발전전략을 논의했다.

2차전지는 전기화학 반응의 가역성을 이용해 충전과 방전이 연속적으로 반복(화학에너지⇔전기에너지)이 가

능한 화학전지로 핸드폰, 노트북 PC, PDA, 전기자동차(HEV) 등에 사용된다.

5월21일 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된 [2차전지산업 발전전략위원회]에는 산업자원부, 전지연구조합, LG화학, 삼

성SDI, SKC 등 산업계와 대학, 연구소 전문가 14명이 참석했다.

2차전지산업은 산업자원부의 기술개발사업(1997-2002년)을 바탕으로 1999년부터 양산이 개시돼 현재 월

1200만셀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, 주요 메이커의 생산규모가 경제적 규모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, 핵

심기술, 인력, 인프라 등에서 일본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.

따라서 2차전지산업의 성장 초기단계에서 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해 양적·질적인 발전을 도모할 필

요성이 제기되고 있다.

[2차전지산업 발전전략위원회]는 국내·외 2차전지 산업현황 분석을 통해 중·장기 발전비전을 제시하고 체

계적인 육성방안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.

따라서 시장분석, 산업구조, 기술개발, 인력, 기반구축, 정부지원 등 2차전지 산업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포

함한 반전전략을 수립해 6월말까지 최종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며, 보고서에 포함되는 차세대전지기술개발,

인력양성, 기반구축 등 주요 정책방안은 산업자원부 정책에 적극 반영될 예정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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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자원부는 국내에서 2차전지산업이 시작된 지 3년이 되는 시점에서 만들어지는 발전전략은 최근 산업계

의 활발한 투자와 상승효과를 일으켜 2차전지 산업을 반도체, 디스플레이에 이은 또 하나의 효자산업으로 발

전시키는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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